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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공동 보 도 자 료 (배포) 2020.3.6.(금)

2020년 3월 6일 16:30 배포

담 당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과장 김금찬, 연구관 손태종
(043-719-9200, 9210)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과장 신윤근, 사무관 황성필
(044-201-4207, 4215)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 구본준, 사무관 손흥기
(02-2110-4035, 4045)

외교부 북미 1과 과장 박은경, 서기관 공수연
(02-2100-7388, 7396)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 ▲미국행 출국검역, ▲인천공항 방역망 가동, ▲14일내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강화 -

□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 (운항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노선)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디트로이트, 워싱턴, 뉴욕, 라스베가스,

LA,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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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

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

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

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1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 첫 번째로,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

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ㅇ 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

(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붙임1 참조】

* (검역조사실 위치) ☞ 추가확보 예정
- (인천공항 1터미널) : 3층 출국장 E카운터 맞은편(해외감염병 예방홍보센터)
- (인천공항 2터미널) : 3층 출국장 C카운터
- (김해공항) : 2층 발권창구 맞은편

-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ㅇ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은 전문 검역인력(역학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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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등)에 의한 검역을 거쳐 정상이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 다만,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

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2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가동

□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미국으로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

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 시범

운영, 3.9~ 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붙임2 참조】

일반

(1단계)터미널 진입
(열화상 카메라)

⇨

(2단계)출발층 지역
(열화상 카메라)

⇨

(3단계)탑승게이트
(비접촉 체온계)

․8개소(T1 5, T2 3)
․발열체크/소독(공사)

․5개소(T1 3, T2 2)
․발열체크(군인력)

․미국行 노선 등
․발열체크(항공사)

미국
行

(1단계)터미널 진입
(열화상 카메라) ⇨

출국
검역 ⇨

(2단계)출발층 지역
(열화상 카메라) ⇨ (3단계)탑승게이트

(비접촉 체온계)

ㅇ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는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

체크를 시행한다. (미국행 승객은 1∼2단계 사이에 출국검역 실시)

-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

(T1, 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이로써 감염병 없는 공항터미널을 목표로, 미국행 승객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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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항이용자가 상시 발열체크 및 검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ㅇ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

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ㅇ 이외에도, 터미널 출발층의 바닥(日1회) 및 여객접촉시설(日3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출국자 감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 마지막으로, 한국發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

ㅇ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

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

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법무부가 항공사에 협조).

ㅇ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행 

탑승을 차단한다.

ㅇ 이를 통해, 한→미국 노선의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2차 감염 등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하여, 미국 정부의

한국發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 5 -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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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출국자 건강상태 질문서(양식)

건강상태 질문서
Health Declaration Form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주소지

Address.

최근 14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mark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you currently have or have experienced in the last 14 days.

[  ]발열 

    Fever

[  ]기침

    Cough

[  ]가래

    Sputum

[  ]호흡곤란

    Difficulty  

breathing

[  ]오한

    Chills

 [  ] 아니오 

      No

최근 14일 이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mark any of the followings you have experienced in the last 14 days.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코로나19에 노출되었거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시설 등)을 방문, 근무,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visited, worked in, or been hospitalized in any health care 

facility related to the COVID-19, including those exposed to the 

COVID 19 or providing medical care to confirmed COVID-19 patients?

 [  ] 예 

      Yes

 [  ] 아니오 

      No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been tested for the COVID-19?  

 [  ] 예 

      Yes

 [  ] 아니오 

      No

  [예]를 선택한 경우, 검사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If you checked ‘yes’, when were you tested?

 날짜 

 Date 

  [예]를 선택한 경우, 검사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If you checked ‘yes’, what was the result? 

 [  ] 양성 

     Positive

 [  ] 음성

      Negative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2미터 이내)하거나, 코로나19 환자

를 간호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been in close contact with (within 6 feet/2 meters) or 

provided care to, a person known to be infected with the COVID-19 

 [  ] 예 

      Yes

 [  ] 아니오 

      No

작성일         년          월         일
Date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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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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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질의 응답 (Q&A)

Q1. 검역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발권 이전에 검역조사실을 

방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 후 발열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필요

ㅇ 증상이 없는 승객은 즉시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발급받은 검역확인증을 항공사 체크인(발권) 카운터에 제출하여야

탑승권 발권 및 출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ㅇ 검역조사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은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발열 해소 시 검역확인증이 발급

됩니다.

- 역학적 연관성이 낮더라도, 발열이 지속될 경우 보건교육을 받은 

후 귀가하게 됩니다.

-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검역소 격리시설(실)로 이동하여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Q2. 모바일 App 등으로 사전 발권이 가능한가요?

□ 미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탑승객은 출국검역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ㅇ 이에 따라, 한→미국 항공노선의 항공권에 대해서는 모바일 

App 등을 통한 사전 발권이 제한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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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인 발권기(KIOSK)에서도 담당 직원이 상주하여, 미국노선에 대

해서는 출국검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의 감염 위험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온 

체류자는 어떻게 되나요?

□ 미국정부 방침에 따라 14일 이내 위험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ㅇ 미국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중국을 이러한 위험지역으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에 14일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해당 항공사에서 

미국행 탑승을 제한하게 됩니다.

□ 2월 4일부터 모든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수행 

中에 있으며,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여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및 보건소로 안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4. 감염 위험지역 방문 이후의 미국행 환승객에 대한 2주 간 

체류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 14일 이내 기간은 미국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미국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행 항공노선을 운영 중인 모든 항공사는 운수업자로서의

의무 이행과 함께 해당 승객의 미국 입국과정에서 입국거부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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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라 생각됩니다.

Q5. 중국인의 국내 입국은 막지 않으면서 우리국민이 중국에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미국행을 막는 것이 합리적인지?

□ 14일 이내 중국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 승객이 자칫 항공사의 국내 

발권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아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Q6. 미국행 항공권의 기예약자나 기발권자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지나요?

□ 3월 11일 00시부터 본격 적용되는 미국행 출국검역 등 새로운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기예약자 등에 대한 사전 안내방안을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과 협의 중입니다.

ㅇ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